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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 디지털 
생물표본 전환 주제로 특별전 개최

- 담수생물의 영구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전환 생물표본 전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 ‘담수생물 디지털 아카이빙’을 9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생물누리관(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표본은 생물의 특징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연구용 

재료를 뜻한다. 최근에는 생물표본의 정보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물표본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존 생물표본을 고해상도 이미지, 3차원 단층촬영(CT) 

및 스캐닝 등의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천여 점의 디지털 생물표본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전은 생물표본의 수집․제작․관리 과정과 방법을 소개하고, 생물

표본의 디지털화 방법과 디지털 수장고를 소개한다. 아울러 관람객들에게 

△터치 모니터를 통한 디지털표본 관찰, △현미경과 돋보기로 생물표본 관찰, 

△생물캐릭터와 사진찍기 체험 등을 선보인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전시는 담수생물 표본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표본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담수생물의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표본 디지털 이미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1. 특별전 포스터.

      2. 특별전 내용.

      3. 디지털 생물표본 사진.

      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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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특별전 포스터



붙임2  특별전 내용

□ 전시 개요

ㅇ전 시 명: 담수생물 디지털 아카이빙

ㅇ전시기간: 2024년 9월 12일 ~ 2024년 11월 17일

ㅇ전시장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 2층 로비

ㅇ전시목적: 담수생물의 실물 표본을 디지털화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림

□ 전시내용

ㅇ자원관의 수장고 코너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보유한 다양한 담수생물의 표본을 소개

- 표본이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보존되는지 상세히 설명

- 실물 표본을 통해 담수생물의 생태적 특성과 중요성을 전달

ㅇ 디지털 수장고 코너

- 실물 표본의 디지털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룸

- 고해상도 이미지와 3D-CT, 3D 스캐닝의 제작 과정을 설명

- 디지털화된 표본을 통해 연구와 교육에 기여하는 사례 소개

ㅇ 관람객 체험 코너

- 3D 표본을 직접 조작해보며 생물의 입체적인 구조와 형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는 체험

- 현미경과, 돋보기를 이용한 생물표본 관찰 체험

-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고 사진을 전시하는 포토존 체험



붙임 3  디지털 생물표본 사진

디지털 생물표본 사진
금개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붙임4  전문용어 설명

□ 수장고

ㅇ 수장고는 연구기관이나 자연사 박물관에서 생물표본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생물을 비교하여 연구한다.

□ 디지털 수장고

ㅇ 디지털 수장고는 실물 생물표본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저장

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포털이다. 생물의 모습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제작한 디지털 

표본은 정보 손실 없이 생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보존한다.

□ 고해상 이미지

ㅇ 생물표본을 여러 다양한 초점으로 촬영한 수십 개의 이미지를 하

나의 2D 이미지로 합성한 것을 말한다. 큰 어류, 대형 곤충 및 무

척추동물(5cm이상)은 일안반사식카메라(DSLR)로 촬영하며, 작은 곤충

이나 무척추동물(1~5cm)은 실체 현미경으로 촬영한다.

□ 3D-CT

ㅇ 생물표본 내부 모습을 엑스선이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단층촬영하고,

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내부 단면을 화상으로 제작하는 기술이다.

□ 3D-스캐닝

ㅇ 특별히 고안된 스캐너를 활용하여 생물의 외부형태를 촬영하고,

생산된 여러 이미지들을 컴퓨터로 합성하여 생물표본의 실제와 

흡사하게 3D 이미지로 만드는 기술이다.


